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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
2심 판결에 대한 입장

- 서울고등법원, 하나은행 외 2명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일부 위법
하다고 판결 (2022누38955)

 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
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(2022누38955)에 
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
 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(업무일부정지 
6월)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하였으며, 

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
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(문책경고 상당 
통보)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,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
판단하였습니다.

  아울러,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
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, 금융사고 미보고, 
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
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하였습니다.

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, 판결 내용을 
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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